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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관련 우리은행 압수수색 조선일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건과 관련해 우리은행 압수수색에 나서... 우리은행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옥중 입장문을 통해 우리은행장, 부행장 등을 대상으로 로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또다시 우리은행이 도마에 올라....

카뱅 非이자 부문 첫 흑자… 3분기 순익 6배 급증 동아일보

카카오뱅크가 비이자 부문에서 첫 흑자를 내며 3분기에도 흑자 행진 이어가... 3분기 406억 원의 당기순이익 기록....

주식계좌 개설 신청과 신용카드 모집 대행 및 체크카드 이용 실적 확대 등으로 비이자 부문에서 분기 기준 첫 흑자....

시중은행과 더 격차…지방은행 '코로나 블루' 이데일리

지방 금융지주와 4대 금융지주의 격차가 더 커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지방경제가 직격탄을 맞은데다 ‘빚투' 효과가 시중은행으로 쏠렸기 때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시중은행은 더 싼 금리를 대출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가계 대출 등에서 시중은행과 경쟁하기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시중은행, '저금리성 예금' 확보에 집착하는 까닭은? 이코노믹리뷰

국내 시중은행들이 올해 3분기 자금조달 수단으로 저금리성 예금 카드를 적극 활용.... 예대율과 순이자마진 관리 차원... 

"4분기에도 NIM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달비용을 줄여 이자비용률을 낮추려는 노력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연말 보험사 CEO 줄줄이 임기 만료…교체 바람 불까 뉴스1

연말연초에 주요 보험사 CEO의 임기가 줄줄이 끝나... 실적이 악화된 만큼 CEO가 대거 교체될 수도....

"보험사들의 실적이 대체로 저조한 데다가 올해를 기점으로 디지털화 속도가 매우 빨라져, 이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CEO로의 교체가 대거 이뤄질 수 있다"

코스피 첫 입성하는 보험대리점… 흥행 성공할까 관심 조선일보

보험대리점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에이플러스에셋어드바이저가 공모가 산정을 위한 수요예측을 앞둬... 

"에이플러스에셋의 코스피 1호 상장이 가시화되면서 다른 GA들도 상장에 도전하려는 것 같다"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CEO 징계, 오늘 2차 제재심…결론 날까 뉴스1

금감원은 두번째 제재심을 열어 대신증권과 KB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이날 제재심에서도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오는 12일 세번째 제재심....

증권사 측은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에서 내부통제 미흡을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

금감원 삼성증권 종합검사 돌입…임원 부당대출 점검 조선일보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에 돌입....계열사 등기임원에 대한 대출 장부까지 확인해볼 방침... 

"단순 업무 실수다. 대출 심사를 할 때는 등기임원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지 않고 일일이 수기(手記)로 하다보니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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